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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C 토종 에이스 구창모, 휴식 차원 1군 말소

등록 2026.04.30 17:52:46

[광주=뉴시스] 이현행 기자 = 3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-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NC다이노스 대

KIA타이거즈의 경기, 1회 말 NC 선발 구창모가 역투하고 있다. 2026.04.03. lhh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박윤서 기자 =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토종 에이스 구창모에게 휴식을 부여했다.

NC는 30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리는 2026 신한 쏠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투수 구창모와 외야수 박시원

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고, 대신 투수 김태경과 내야수 윤준혁을 등록했다.

눈에 띄는 이름은 단연 구창모다. 그는 올 시즌 6경기에 등판해 34⅓이닝을 소화하며 3승 무패 평균자책점 2.88을 기록, 에이

스의 위용을 과시했다.

NC 관계자는 "구창모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휴식 차원에서 말소됐다. 다른 특이 사항은 없다"며 "열흘 뒤 1군에 복귀할 예

정"이라고 밝혔다.

구창모는 뛰어난 구위와 제구력, 디셉션을 바탕으로 리그를 대표하는 왼손 투수로 발돋움했으나 최근 몇 년간 잦은 부상에 발

목이 잡혔다.

올해 건강한 모습으로 시즌을 소화 중인 구창모는 몸 관리를 위해 쉬어가기로 결정했다.



[서울=뉴시스] 김진아 기자 =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,

한화 선발 황준서가 역투하고 있다. 2026.04.23. bluesoda@newsis.com

이날 한화 이글스는 대전 SSG 랜더스전에 앞서 투수 황준서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.

황준서는 지난 29일 대전 SSG전에 선발 등판했으나 1⅔이닝 동안 볼넷만 6개를 남발하면서 5점을 내줬다.

결국 한화는 제구 난조를 보인 황준서를 2군으로 내렸고, 투수 주현상을 1군 엔트리에 넣었다.

2군에서 시즌을 시작한 주현상은 올 시즌 처음으로 1군에 합류했다.

이밖에 투수 장재혁(KIA 타이거즈), 내야수 오서진(KT 위즈)이 1군에 올라왔고, 투수 이태양(KIA)은 2군으로 향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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